
○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음악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음원가격

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. 여기에서는 온라인음악의 곡당‘적정가격’을

제시하고자 함.

- 원칙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‘적정가격’이라는 개념은 불필요하나, 온라

인음악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인위적인

시장 가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.

○ 전통적인 음반생산 방식을 따를 경우, 1곡당 제조원가는 4 4 8원으로 추산

되는데, 이러한 비용에는 음반제작사의 운영비용과 홍보비, 유통관련 비

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음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될 경우, 제조

원가의 상당 부분이 절감될 수 있음.

○ 음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면, 곡당 제조원가는 4 4 8원에서 1 6 0원으로

떨어지며, 도·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음원이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

추가적으로 절감되어 소매가는 약 2 3 2원까지 떨어질 수 있음.

- 온라인거래를 통할 경우 전통적인 CD 생산 및 유통방식에 비해 곡당

7 6 8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.

○ 이러한 가격 절감분을 소비자와 음원제작자·온라인 거래업체가 각각

5 0 %씩 나누어 가질 경우, 온라인음악의 곡당 적정 가격 수준은 6 1 6원이

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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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가격 제시되어야

○ 디지털음악이 M P 3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될 경우, 오프라인

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해 음원제작자, 음악인,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

울 수 있는데,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함.

-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음원 가격의 하락

- 음반의 과잉 혹은 과소생산의 문제 해결

- 음반의 직접구입에 따른 구매비용 감소

- 음원을 창조하는 음악인의 양적 확대 및 다양성의 증가

○ 그러나, 실제로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이득

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음.

- 기술적인 측면에서 M P 3파일 형태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매

우 어렵고,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본과 복제본의 음질 차이가 거의

없기 때문에, 음원의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음.

-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, 음원이 유료로 거래되는 풍토가 정착

되어 있지 않고, 음원시장의 발달도 저조한 상태임.

○ U S T R은‘2 0 0 4 S p e c i a l 3 0 1 R e p o r t’에서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분야의

‘우선감시대상국(t h e p r i o r i t y w a t c h l i s t)’으로 지정했음.

-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원의

불법복제를 방지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, 미국 음원제작자들에게

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임.

○ 음원제작자들과 L G텔레콤의 갈등 역시, M P 3플레이어의 출시 때부터

논란이 되었던 저작권보호 문제가 원인임.

- 음원제작자들은 정당한 요금을 내고 구입한 M P 3파일만을 재생할

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, 저작권자 허락없이 다운로드된 음악파일

을 M P 3폰으로 재생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7 2시간으로 제한할 것

을 주장함.

- 그러나,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들의 정당한‘사적복제’까지 제한할

수 있다는 L G텔레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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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온라인상의 유료거래가 대세로 될 것임은 분명하나, 아직 시장이 제

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음원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음. 여기

에서는 온라인음악의 곡당‘적정가격’을 추산하고자 하는 목적하에,

- 첫째,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음반의 비용 및 유통구조

를 분석하고,

- 둘째, 온라인상에서 음원이 거래될 경우 기대되는 생산 및 유통비

용의 절감 효과를 측정한 후,

- 끝으로, 이러한 비용 감소분을 각 경제 주체에게 적절하게 배분할

경우, 곡당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함.

○ 사실, 시장경제하에서‘적정가격’이라는 개념은 불필요하지만, 시장의

확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음원의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수

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.

전통적인 생산방식을 통한 음반의 생산원가는 곡당 4 4 8원

○ <표 1>은 1 0곡이 수록된 C D 1 0만장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

항목별로 보여주는 것인데, 총비용은 약 4억 5 , 0 0 0만원 정도인 것으로

나타났음.

- 총비용 중에서 음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발비의 비중은 약 7 0 %

였으며, 물리적인 C D 제작비와 유통관련 비용의 비중은 각각 1 8 %,

1 2 %임.

○ 개발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, 운영관리비(2 2 . 8 %)와 홍보비

(11 . 2 %)가 전체 개발비(7 0 %)의 약 절반을 차지했음.

- 이러한 비용은 음원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

는 것이기 때문에, 오프라인 거래가 초래하는 일종의 비효율로 간

주될 수 있음.

○ 전통적인 음반생산 방식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음원제작자

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유통관련 비용의 규모가 크다는 것임.

- 물류비는 제작된 C D를 전국 각지의 도매상과 소매상들에게 배분하

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,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 . 1 %

로서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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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고부담비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재고 중에서 일부를 음반제작

자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임.

○ 전통적인 음반생산 방식을 따를 경우, CD 1장당 원가는 약 4 , 4 8 0원, 1

곡당 원가는 4 4 8원으로 추산됨.

- 이러한 비용에는 음반제작사의 운영비용과 홍보비, 유통관련 비용

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음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될 경우, 원

가의 상당 부분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전통적인 생산방식의 경우, 음원제작자의 이윤율은 약 4 5 %

○ 오프라인을 통해 음반이 유통되는 경로는 <그림 1>과 같음.

- 실질적인 음반제작은 음반기획사와 음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,

자료：한국음원제작자협회, 2 0 0 3 .

<표 1 > 오프라인 생산원가( 2 0 0 3년도 기준)

항 목 금 액(원) 비중(%)

유통비(11.9%)
물류비 40,687,500 9.1

재고부담비 12,325,000 2.8

제작비(18.6%)

재킷디자인 3,000,000 0.7

임가공비 42,740,000 9.5

인쇄비 37,750,000 8.4

개발비(69.5%)

작품, 편곡비 37,000,000 8.3

세션, 녹음비 38,000,000 8.5

뮤직비디오 제작비 50,000,000 11.2

교육/연습 10,000,000 2.2

홍보비 50,000,000 11.2

운영관리비 102,000,000 22.8

가수전속금, 인세 12,000,000 2.7

기타 경비 12,500,000 2.8

합계(100.0%) 448,002,500 100.0

CD 1장당 원가 4,480

1곡당 원가 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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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반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은 음반기획사가 담당하고, 제작 및

유통은 음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, 최근에는 양자

가 결합되어 한 회사에서 담당하기도 함.

- 제작된 음반은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, 경

우에 따라서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규모 소매상으로 유

통되기도 함.

○ 음반기획사나 음반사는 음반을 공급함에 있어 원가에 일정 규모의

이윤( m a r k - u p )을 가산해서 도매상으로 넘기는데, 곡당 제조원가 4 4 8

원, 소매가 1 , 0 0 0원, 그리고 유통마진율 1 8 %를 감안하여 추정한 이윤

율은 약 4 5 %임.

이윤,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순수 제조원가는 곡당 1 6 0원

○ 음원제작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음원을 직접 거래할 경우, 크

게 두 측면에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음.

- 생산과정상의 제작비, 유통관련 비용, 운영경비, 홍보비 등의 절감

<그림 1 > 오프라인을 통한 음반의유통

<표 2 > 음원제작자의 이윤율

음반기획사 음 반 사 도 매 상 소 매 상 소 비 자

제조원가

4 4 8원

도매원가

8 2 0원

소매가

1 , 0 0 0원

(A) 제조원가 448원

(B) 도매원가 820원 (1-C)*D

(C) 유통마진율 0.18

(D) 소매가 1,000원

이윤율 0.45 (B-A)/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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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통과정의 단축을 통한 소매가 하락

○ <표 3 >에 따르면 음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될 경우, 유통관련 비용

및 제작비 전액과 개발비의 일부가 절감됨으로써 곡당 제조원가는

4 4 8원에서 1 6 0원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○ 또한, 도·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음원이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

절감됨. 이에 따라,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원의 곡당 가격은 이론

적으로 약 2 3 2원까지 떨어질 수 있음.

- 거래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, 곡당 제조원

가는 1 6 0원이고, 여기에 음원제작자의 이윤율 4 5 %를 감안하면, 가

격은 2 3 2원이 됨.

<표 3 > 온라인 생산원가( 1 0만장 기준)

항 목 금 액(원)

유 통 비
물류비 -

재고부담비 -

제 작 비

재킷디자인 -

임가공비 -

인쇄비 -

개 발 비

작품, 편곡비 37,000,000

세션, 녹음비 38,000,000

뮤직비디오 제작비 50,000,000

교육/연습 10,000,000

홍보비 -

운영관리비 -

가수전속금, 인세 12,000,000

기타 경비 12,500,000

합 계 159,500,000

1곡당 원가 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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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이익의 5 0 %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경우, 곡당 적정가격은
6 1 6원으로 추정

○ 앞에서 추정한바, 온라인음악의 곡당 가격은 이론적으로 2 3 2원까지

될 수 있으나, 이는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가격 절감분을 소비자가 모

두 차지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함.

-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가격절감분은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

게 고루 배분되어야 함.

- ‘적정가격’은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가격절감분을 음원제작자, 온라

인 거래업체, 혹은 소비자 일방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

“적정한 이익배분”을 가져올 수 있는 가격수준을 의미함.

○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가격절감분 즉, 7 6 8원의 5 0 %를 소비자가 차지할

경우, 온라인음악의 곡당 적정가격은 6 1 6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

정됨.

주：*음원제작자와 온라인거래업체 사이의 배분율은 상대적인 교섭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
상됨.

<표 4 > 기대이익의 배분율과 음원가격

배 분 율 기 대 이 익

음원가격
소 비 자

음원제작자,

온라인거래업체*
소 비 자

음원제작자,

온라인거래업체

100% - 768원 - 232원

90% 10% 691.2원 76.8원 308.8원

80% 20% 614.4원 153.6원 385.6원

70% 30% 537.6원 230.4원 462.4원

60% 40% 460.8원 307.2원 539.2원

50% 50% 384원 384원 616원

40% 60% 307.2원 460.8원 692.8원

30% 70% 230.4원 537.6원 769.6원

20% 80% 153.6원 614.4원 846.4원

10% 90% 76.8원 691.2원 923.2원

- 100% - 768원 1,000원



- 분배율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어야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

을 수 있음. 다만, 여기서는 소비자의 몫이 5 0 %인 경우를 공평한

것으로 가정하고‘적정가격’을 제시했음.

- 나머지 5 0 %의 이익은 온라인 거래업체와 음원제작자(음악인 포함)

사이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.

○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곡당 가격을

평가하면 다음과 같음.

- S K텔레콤이 제시하고 있는 곡당 8 0 0원의 가격은 온라인 거래를 통

한 가격하락의 약 2 6 %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결과를 초래하므

로, 소비자의 몫이 너무 작다고 할 수 있음.

- 반면, K T F의 가격인 5 0 0원은 소비자에 대한 배분율이 6 5 %로서 지

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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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명 곡당 가격
배 분 율

소 비 자 음원제작자, 온라인거래업체

SK텔레콤 800원 26% 74%

KTF 500원 65% 35%

<표 5 > 이동통신사들이 제시한 음원가격


